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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 창세기 10:32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세계 지도이자 최고의 가이드 북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의 노예생활을 끝내고 광야로 나왔다. 광야는 위험한 곳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특별한 돌봄이 있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가면 되었다. 

넉넉한 재산도 있었고 가축들도 있었다. 그러나 의식주와 안전만이 그들에게 주어진 돌봄의 전부는 

아니었다. 노예생활을 하느라 알지 못했던 세계에 대한 지식이 함께 주어졌다. 그 지식의 결정체가 

창세기 10 장의 족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이드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에 알려진 모든 

세계, 인명, 지명, 주요 도시와 그 기원을 알게 되었다. 세계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광야에서 처음 모세오경을 읽는 출애굽 백성들이 받았을 지적인 

충격을 생각해보라. 노예생활을 하며 배우지 못했고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세계와 열방의 기원에 

대한 지식을 처음 대하는 이스라엘을. 

 

이 족보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된 민족과 나라들에 대한 기록이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록된 인물이 세계 역사 속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지명이 바뀌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곳도 있지만 오늘날에도 분명하게 확인되는 인물과 지명들이 많이 있다.  

 

야벳의 후손인 야완은 그리스의 옛 지명인 이오니아이고 함의 아들인 구스는 이디오피아, 

미스라임은 이집트의 옛 명칭이다. 미스라임은 ‘두 개의 애굽’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상(上)이집트와 하(下)이집트로 나누어져 있었다. 함의 후손 중 니므롯은 

아카드 왕국의 사르곤 1세의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가 세운 도시 에렉은 고대도시 우룩의 히브리식 

명칭이다. 앗수르와 니느웨는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며 출토된 유물은 유럽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여부스 족속은 다윗이 정복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족속이다. 가나안의 

경계로 소개된 소돔과 고모라, 계속 해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했던 블레셋, 출애굽 때 이스라엘과 

싸우는 아모리 족속, 메소포타미아 동쪽의 엘람, 솔로몬이 금을 가져오던 오빌 까지. 창세기 

10 장은 당시에 알려진 모든 세계지리 정보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기원, 주요 도시를 상세히 

알려준다.  

 

세계지리, 인명, 지명에 관한 정보는 권력을 휘두르는 지배층만이 소유하고 은밀하게 후대에 

계승되는 고급정보다. 노예였을 때는 이런 정보가 주어지지도, 필요도 없었다. 묵묵히 별돌을 

만들거나 전쟁에 동원되어 그곳이 어디인지도 모른채 싸우다 죽으면 그 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애굽을 떠나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당시 세계에 대한 모든 

지식을 손에 쥐어 주셨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기 때문이다.  

 

 

족보는 출애굽 1 세대들에게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열어주었을 것이다. 역사적인 인물들, 

언어에 따른 나라와 민족의 분포. 그들의 조상에 관한 내용까지 상세히 알게 되었다. 족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지리적, 정치적 지형만이 아니었다.  

넓은 세계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들과 같이 조상 노아의 자손들이며 어떤 사건과 

경위를 통해서 흩어지게 되었는지 알게 된 것이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한 조상의 후손들이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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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음도 알게 되었다. 창세기 10 장의 족보는 출애굽 1 세대들이 노예가 

아닌 자유민으로써의 세계관을 갖게 하는 토대가 되었다. 

 

족보는 재미가 없다. 족보의 인물들이 나와 관계가 있음을 깨달을 때 족보가 의미있게 보이고 

감사의 이유가 되는데 창세기 10 장의 족보와 우리의 관계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와 성경의 

족보가 연결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임을 밝히는 로마서의 가르침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다. 그렇다고해서 창세기 10 장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축소되지는 않는다. 

노예생활을 마치고 광야로 나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쥐어주신 가이드북은 최고의 

정보를 담고 있었다. 우리의 여정이 낯선 곳에서 다시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가이드를 주신다.  


